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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학이學而

1) ≪논어論語≫는 각 편의 첫 머리에 나오는 글자를 따서 편명으로 삼았다. 이 편篇은 

이 책의 머리편이 된다. 그러므로 기록한 내용이 근본根本을 힘쓰는 뜻이 많으니, 바

로 도道에 들어가는 문이요 덕德을 쌓는 터전이니, 배우는 자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다. 

1. 공자孔子께서 말씀하셨다.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기쁘지 않겠는가. 벗이 먼 곳으로부터 

찾아온다면 즐겁지 않겠는가. 남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서운해 하지 않는다면 군자君子답지 

않겠는가.” 

2. 공자의 제자 유자有子가 말하였다. “사람됨이 효성스럽고 공경스러우면서 윗사람 범하기

를 좋아하는 자는 드무니, 윗사람 범하기를 좋아하지 않고서 난亂 일으키기를 좋아하는 자

는 있지 않다. 

2) 군자君子는 근본根本에 힘쓰니, 근본이 확립되면 도道가 생기는 것이다. 효孝와 제

悌는 인仁을 행하는 근본일 것이다.” 

3.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말을 교묘하게 하고 얼굴빛을 곱게 꾸미는 사람은 어진 이가 드

물다.” 

4. 공자의 제자 증자曾子가 말하였다. “나는 날마다 세 가지 일로 자신을 반성하니, ‘남을 

위하여 일을 꾀하면서 진심을 다하지 않았는가, 벗과 사귀면서 진실하지 않았는가, 전수傳

受받은 것을 익히지 않았는가’이다.” 

5.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전차 천 대를 동원할 수 있는 규모의 나라를 다스리되 일을 공경

히 처리하고 미덥게 하며, 씀씀이를 절도 있게 하고 사람을 사랑하며, 백성을 알맞은 때에 

부려야 한다.” 

6.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제자弟子는 집에 들어가서는 효도하고 나와서는 공손恭遜하며, 행

실을 삼가고 말을 성실하게 하며, 널리 사람들을 사랑하되 인仁한 사람과 친해야 하니, 이

를 행하고 남은 힘이 있으면 글을 배워야 한다.” 

7. 공자의 제자 자하子夏가 말하였다. “어진 이를 어질게 여기되 여색女色을 좋아하는 마음

과 바꿔서 하며, 부모父母를 섬기되 있는 힘을 다하며, 임금을 섬기되 그 몸을 바치며, 벗과 

사귀되 말을 하는데 믿음이 있으면 배우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나는 반드시 그를 배운 사람

이라고 평하겠다.” 

8.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군자君子가 중후重厚하지 않으면 위엄威嚴이 없으니, 중후하지 않

으면 배움도 견고하지 못하다. 

3) 충忠과 신信을 주장하며, 자기보다 못한 자를 벗삼지 말고, 허물이 있으면 고치기를 

꺼리지 말아야 한다.” 



<학이學而>

9. 공자의 제자 증자曾子가 말하였다. “초상初喪을 신중히 치르고 돌아가신 지 오래된 조상

을 추모하면 백성의 덕德이 후하게 될 것이다.” 

10. 공자의 제자 자금子禽이 자공子貢에게 물었다. “공자께서 이 나라에 이르시면 반드시 

그 정사政事를 듣게 되는데, 구한 것입니까? 아니면 준 것입니까?” 자공이 말하였다. 

4) “공자는 온순하고 어질고 공손하고 검소하고 겸양함으로써 얻으신 것이니, 공자의 

구하심은 다른 사람의 구함과는 다를 것이다.” 

11.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사람을 관찰할 적에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에는 그의 뜻을 관찰

하고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에는 그의 행동을 관찰하는 것이니,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3년 

동안 아버지의 도道를 고치지 말아야 효孝라 말할 수 있다.” 


